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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라질 교회 성소의 해 경축 

 

1983년 이래 브라질에서 열리는 성소의 해 행사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. 이 행사는 2022년 11월 

20일에 시작되어 올해 11월 26일에 끝이 납니다. 목적은 “성소: 은총과 사명”이라는 주제와 “불타는 

마음과 길 위에 오른 발”(루카 24, 32-33)이라는, 둘 다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의 체험을 상기시키는 

모토로 하느님 백성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   

아파레시다 성모 관구 성소 담당자인 크리스티아네 마리아 수녀는 수녀들에게 성소의 해에 온전히 

연계하라고 격려했습니다. “브라질의 전 교회와의 친교안에서 우리는 가능한 성소에 대한 인식과 

참양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동을 권고합니다. 성소에 중점을 둔 올해는 또한 

공동체와 사도직 장소에서 성소 문화를 증진하고 선교사적 제자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서의 

정체성을 강화할 훌륭한 기회입니다.”  

각 공동체는 작성된 메시지와 함께 성소를 지지하는 계획을 수행하는 약속을 상기하도록 성소의 해 

상징물을 받았습니다. 5월에는 브라질 순례팀이 모원에도 이 상징물을 가져갔습니다.  

예수님 부르심의 표징에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소명을 찾아가려는 이들을 동반하며 

도움을 줍니다.  


